
와인 신드롬, 
우리도 동참한다

Wine and the City

지난 1~2년 동안 회사원

들의 필독서가 된 만화

책 ‘신의 물방울’은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와인 

신드롬을 단적으로 표

현하는 단어가 됐다. 대

세가 와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듯, 지난 2006년 9월 

KISA에서도 와인동호회 ‘Wine and the City’가 생겨

났다.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와인에 대한 정보를 나

누던 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퇴근 후 신사동 가로수

길이나 청담동의 와인 바를 찾아, 체내에 포도주스

(?) 꾸준히 축적시키고 있다. 이런 그들에게 얼마 

전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저렴

하지만 다양한 와인이, 그러면서도 분위기는 

끝내주는 ‘아지트’가 포착된 것이다. 새로

운 아지트 속에서 보르도, 캘리포니아, 

제3세계 와인 등 매번 주제를 정해 놓고 

비교해 가며, 즐거운 시간을 갖기에 더

할 나위 없는 장소라는 게 이들의 설명. 

물론 절대 과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들의 철칙이다. 

  ‘한 잔의 와인’ 
그것이면 족해

와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 와인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

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

지 않은 것이 사실. 이 

와인동호회 역시 다르진 

않을 것이다. “몇 년간 와인 아카데미를 다니며 해박한 

지식을 갖춘 회원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술의 한 종

류로 와인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는 Wine and the 

City의 한 회원(이름은 끝까지 밝히지 말아 달란

다)은 “수천 가지에 이르는 와인은 개인마다 좋아

하는 맛과 향이 달라 와인의 품종, 빈티지, 라벨 

읽는 법 등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며 와인은 단

지 분위기 메이커일 뿐, 좋은 사람들과 더 많

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것이 바로 와인

동호회의 존재 이유라고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이지만, KISA의 모든 직원이 365일 24시간 정보보호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기름 때로 온 몸이 범벅된 이야기, 자신들이 소장했던 물건들을 기꺼이 내놓은 사연까지. KISA & 

KISA人을 통해 KISA라는 울타리로 묶인 직원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달해 본다. 그리고 첫 번째 순서로 와인 동호회 

  ‘Wine and the City’를 찾았다.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KISA & KISA 人

왜 ‘이글루’ 일까요?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에스키모인의 얼음집인 ‘이글루’는 외부의 바람이 거

세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더욱 단단해지고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이글루시큐리티(www.igloosec.co.kr)는 

외부로부터의 해킹과 불법적 접근이 거세질수록 고객의 소중한 정보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죠. 

지난 1999년 11월 글로벌 보안관리 전문기업을 목표로 설립된 이글루시큐리티는 얼음집 ‘이글루’와 같은 보

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대한민국 보안시장에 ESM(Enterprise Security Manage-

ment)이라는 다소 생소한 제품을 발표한 뒤, ‘Security is Management’라는 모토 아래, ESM 시장에서 활

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보안관리(ESM) 분야는 각 산업군별로 보안장비를 일정 수준 이상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 금융, 일반 기업들의 업그레이드가 시작됐으며, 지

방자치 단체 및 교육(대학, 교육청)기관을 중심으로 신규 수요가 발생해 2008년에도 ESM의 수요는 더욱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글루시큐리티에서는 이와 함께 최근 신제품 3종을 포함한 차세대 컨버전스형 정보보호 관리 모델인

  “eXTRiM(neXT generation infoRmation security man-

agement Model)을 발표하면서 보안관리 제품을 라인업하

는 등 바쁜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IT 불황

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기업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를 도약의 티핑포인트로 명명

하고,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

안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보이고 있습

니다.

추울수록 더 강해지는 보안기업, 
이글루시큐리티

박은하 대리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가 말하는 보안기업 이야기

와인동호회 Wine and the City

▲ 이글루시큐리티 산악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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